
  

찬송가� 64장�“기뻐하며 경배하세”

1.�기뻐하며�경배하세�영광의�주�하나님�주�앞에서�우리�마음�피어나는�꽃같아

� �죄와�슬픔�사라지고�의심�구름�걷히니�변함없는�기쁨의�주�밝은�빛을�주시네

2.�땅과�하늘�만물들이�주의솜씨�빛내고�별과�천사�노래�소리�끊임없이�드높아

� �물과�숲과�산과�골짝�들판이나�바다나�모든�만물�주의�사랑�기뻐찬양�하여라

3.�우리�주는�사랑이요�복의�근원이시니�삶이�기쁨�샘이�되어�바다처럼�넘치네

� �아버지의�사랑�안에�우리�모두�형제니�서로�서로�사랑하게�도와주시옵소서

4.�새벽별의�노래따라�힘찬찬송�부르니�주의�사랑�줄이되어�한맘되게�하시네

� �노래하며�행진하여�싸움에서�이기고�승전가를�높이�불러�주께�영광돌리세

찬송가�430장�“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주와�같이�길가는�것�즐거운�일�아닌가�

� � �우리�주님�걸어가신�발자취를�밝겠네

2.�어린아이�같은�우리�미련하고�약하나�

� � �주의�손에�이끌리어�생명길로�가겠네

3.�꽃이�피는�들판이나�험한�골짜기라도�

� � � 주가�인도하는�대로�주와�함께�가겠네

4.�옛�선지자�에녹같이�우리들도�천국에�

� � � 들려올라갈�때까지�주와�같이�가겠네

[후렴]�한�걸음�한�걸음�주�예수와�함께�날마다�날마다�우리�걸어가리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 앙 고 백 인 도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64장 다 같 이

기 도 맡 은 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이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고 기쁨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베드로전서 � 1 : 2 1 - 2 2 다 같 이

말 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 맡 은 이

찬 송 430장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베드로전서� 1:21-22┃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
하나님께�향한�우리의�믿음과�소망

 오늘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던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

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여 사랑과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예수

님이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닮아 내 형제와 자매, 

이웃을 위하여 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충동하고 경쟁하게 하며 욕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

하여 살아가고 사랑하는 삶은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

다. 때로는 불이익과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에 우리의 진실한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

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내 부모이고 자녀이고 형제자매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서로 지켜줘야 하고 걱정해 줘야 하며 사랑해야 할 내 

몸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 가족 너머의 성도와 세상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

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

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길 소원합니

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